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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￭ 즉시 보도 가능

“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”
국토硏, 국토정책Brief 제876호

□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.5℃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면적은 
210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, 이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연결된 토지이
용 정착물·재화·서비스를 기후중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.

◦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.5℃로 억제할 수 있는 4천억 톤의 탄소 예산(Carbon 
Budget) 중 2021년 기준 1,320억 톤이 배출되었으며(IPCC AR6), 온실가스를 배출하
는 토지이용 관련 도시면적은 2000년 기준 60만㎢로 선진국,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
빠르게 증가하는 추세

◦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하는 토지이용 관련 도시면적이 세계적으로 2100년까지 최소
(SSP1) 110만㎢에서 최대(SSP5) 360만㎢까지 확대될 전망이며(Gao and O’Neill 
2020)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.5℃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 예산도 8년 이내에 
모두 소진될 전망

□ 이에 국토연구원(원장 강현수) 국토환경·자원연구본부 안승만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
『바람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』에서 국내외 디지털 트윈 기술
의 개발·적용·보급 동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을 제안했다.

◦ 여러 응용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국토, 광역·도시, 지구·구역 단위 기후변화 적응·완화 
해법의 성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숲(산지)의 보전, 
도시열섬 완화, 제로에너지 건물·도시 추진 등을 지원해야 할 필요

◦ 국토공간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토지이용의 현재·미래를 계속 살피며 실용적인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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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화적 토지이용 해법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이용 해법 정보통합, ② 
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·운영, ③ 시민사회의 토지이용 정보활용 역량 강화를 적극적
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

□ 안승만 연구위원은 디지털 트윈 기술은 바람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정착물·재
화·서비스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규범적 토지이용을 지원
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.

◦ (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)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·운영 기반의 기후적 
중립을 스마트도시 토지이용 목표에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법·제도의 
개정을 통해서 토지이용 길도우미 기반 디지털 트윈 스마트 녹색도시 추진

◦ (토지이용 디지털 거버넌스 지원) 토지이용과 관련한 시민, 전문가 등 관계자의 참여와 
소통으로 해법 중심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전담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기후중립
적 해법 모색과 계획의 수립·추진을 지원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
이유설 행정원(☎044-960-04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- 3 -

[참고]


